
존경하는 훈센 총리 각하,

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,

앙코르∙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.한국과 캄보디아가 세계

적인 문화축제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

공동위원장인 속안 부총리와 김관용 경북지사,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, 수고 많

으셨습니다. 특히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훈센 총리 각하께 각별한 감사

의 말 을 드립니다.

오늘부터 50일간 이곳에서 우리는 현 와 고 , 동양과 서양의 문화예술이 어

우러진 성 한 축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.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

정된 앙코르와 경주의 문화유산은 참가자 모두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

것입니다.

한국과 캄보디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쌓아 온 문화적 역량과 자산을 가지고 있

습니다. 두 나라 모두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 왔고 다양한

문화를 받아들여 새롭게 창조해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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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훌륭한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두 나라

는 21세기 문화의 시 에 세계를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

이번 행사가 양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, 우리 두 나라는 물론

동아시아 국가간의 문화협력을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.

참석자 여러분,

캄보디아에 한 우리 국민의 관심은 특별합니다. 캄보디아를 찾는 외국인 관

광객 다섯 명 중 한 명이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.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크게 늘

어나고 있습니다.

우리는 캄보디아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. 이번 행사와 같이 양국이

협력하고 연 하는 사업들이 더욱 많아지고, 이를 통해 함께 발전과 번 을 이뤄

가게 되기를 바랍니다.

앙코르∙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큰 성공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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